K-헤리티지 큐레이터 ㈜신세계… 
국가유산청과 국가 유산 가치 알리는 업무협약 체결 


㈜신세계(대표 박주형)는 3월 26일 창덕궁(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함께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와 대중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디지털콘텐츠와 다양한 활용프로그램 및 연계상품 개발로 국민과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알리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과 홍보 및 전시, ▲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 및 신세계스퀘어 등 홍보매체 활용,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연계상품 개발 등이다. 
 
  앞서 2024년부터 ㈜신세계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명동)에 설치된 초대형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활용해 K-헤리티지를 알려왔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청동용’을 소재로 제작한 3차원(3D) 영상을 비롯해 올해의 ‘천마도’까지 고품격 디지털 홍보 영상 등을 송출하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의 여행 비즈니스 비아신세계의 ‘로컬이 신세계’와 연계하여 한국의 전통적 공간 가치가 담겨 있는 자연유산(명승·전통조경)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존의 단순한 현장 답사를 넘어 자연유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국가유산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 대표이사 박주형 사장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신세계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 유산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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